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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악을 통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교음악인 모두의 무대 ‘2009 불

교합창페스티벌’이 뜨거운 열기로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

다. 예선의 열기도 오늘 본선 못지않았다고 들었습니다. 음성공양을 

통해 스스로 신심을 돋우고 이웃에 불법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정성을 

한번 더 치하합니다. 최근에 각 사찰 합창단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

있다고 합니다. 오늘 본선에서도 여러분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

시기 바랍니다. 

또 이번 불교합창페스티벌은 원로불교음악인들과 음악회를 함께 하게 

되어 매우 뜻 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.

 각별한 애정으로 어렵게 활동해 오신 원로음악인들께도 이 자리를 

빌어 그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의 우리 찬불가는 대중 

전반의 관심보다는 사찰합창단과 몇몇 뜻있는 불교음악인들의 애정으

로 이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

음악인들의 원력이 담긴 찬불가는 포교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

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좀더 많은 찬불가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널

리 불려졌으면 합니다.

특히 “2009불교합창페스티벌”은 합창단만이 아니라 작곡ㆍ작사가, 연

주가, 성악가 등 불교음악인들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이기에 불교음악 

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.

 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개 합창단과 원로음악인들

을 위한 연합합창에 참여하신 합창단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

리고, 본 행사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

회를 비롯한 관계자와 불교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

주신 모든 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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